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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은 원이던 유형   는 면 할 
때뢢다  만이었다. 면 만  면 
베이고우 피부  러블이 생 기 때
문이다. 면 날을  것으로  꿔
 뢢찬 다. 그는 2009년 

느날 반 체 장비 및 부품 관련 사
을  는 동생에게 한뢢디  다. 

“교세라  부엌칼을 세라 으로 
만든다고  던데 세라 으로 면
날을 만들 보면  떨까.” 은

을 오래 다닐 생 이  었던 그는 
이 말과  께 “돈을 대겠다”며 사
을  께  고  안 다. 동생

이  아들 다.

○세라믹 장점을 면도기에
인피 는 이후 5년간 연 을 
거쳐  내에   음으로  성용 
세라  면 기를  다. ‘세
레이져’(사진) 브랜드로  난  
판매를  다.  까  3000
 정  팔렸다. 
유형  사장은 “ 온  

종류의 면 기  나왔
만 면 날은 룜두  으
로 된  품이었다”며 “
의 산 를 뢣기 위
 사용한 니켈 크롬 

수은이  종 부 용을 일으켰다”
고 말 다.   면 날  에 쓰
이는  인 니켈 크롬 등으로 
인  면 한 부위   끈거리거
나  는 현상이 나타난다는 
것이다.
반면 세라 은  이 슬  않아 
 성분을 쓸 필요   다. 유 사

장은 “  면 날은 말 그대로 날
이 털을 깎 만 세라 은 얇게 깎
인 면으로  룜를  기 때문에 따
거나  렵  않고 베일 위험  
다”고  조 다.

○제품개발에 30억 투자
인피 는 세레이져  에 30 원
량을 투 다. 유 사장은 “세계 

1위 세라   재 사인 교세라와 
질레  등  세라 을  재로 면
날을 만들 고  으나 실패한 

것으로 안다”며 “ 리는 반 체 
검사장비  조기술을  고 있었
기 때문에  능 다”고 설명 다.
인피 는  음에 세라  날을 

만들  프레 에 끼   다. 
는  보다  만 쉽게 부러
고 평형을 유 기   웠

다. 유 사장은 퇴 까  털
은 사 이 뢭 기  전에 룜험
을  다. 날을  나  만들  
끼  말고 면 기 머리 부분을 
통째로 세라 으로 만들면  떻
겠느냐고  안 다.

인피 는 교세라로부터 면 기 
손잡이를  외한 부분을 통째로 
품 아 반 체 사 으로 쌓은 
공  로 날  얇게 만드

는 데 성공 다. 유 사장은 “세라
을 통째로 깎아 날과 프레 을 
나로 만들 수 있는  조  허  
쟁 의  심”이라고  조 다.

 담당 는 “날을 만들  끼
 말고 세라 을 통째로  공
는  상의 전환이  품 

을  능케  다”고 말 다.

○여성용 시장은 니치마켓
전기면 기를  외한 습 면 기 
세계  장 규룜는 13조원(유로룜
니터 조사) 정 다. 이 중  성 면
기  장은 약 3조원으로 전문

들은  산 고 있다.
세레이져는  성용만 나와 있

다.  그는 “ 성용  품이 만 오픈
뢢켓  매 의 36% 량은  성”
이라며 “ 성용 세라  면 기 
조는 산· ·연 협  기술 사  
과 로   중”이라고 설명 다.
유 사장은 “ 품을 내 은 뒤 

많은 외  기 이  아왔 만 거
래조건이 뢮  않아  휴  않
다”며 “ 으로  외 장

을  고 싶다”고 말 다. 그
는 “현재  내 오픈뢢켓과  께 
아뢢존 이베이 등을 통   외에

 판매 고 있으며  장 규룜
 큰 유 을  선 공략 겠다”

고 덧붙 다. 
 구리=김용준  기자  junyk@hankyung.com 

베일 걱정 없는 면도날 … 세라믹으로 女心 잡았다

질레트도 실패한 세라믹

반도체 제조기술로 성공

해외몰 통해  럽시장 공략

인기 룜 일 게  애니팡을 만
든  사 이름은 선데이토즈다. 
사무실   던  절 이정웅 선
데이토즈 대표  매주 일요일
(선데이) 아침뢢다 토즈라는 곳
에    준비를  고우 그 인연
으로 사명을 선데이토즈로 
었다.
토즈는 룜  공간을 빌 주

는 사 을  내에   음 
한  체다. 스터디 그룹과  종 
룜 은 물론 기  세 나우  연우 
워크숍우 프레젠테이션 공간을 
빌 준다.
김윤환 토즈 대표(사진)는 

“예전에는   희뢭 들이 뢢
땅한 공간을   못  커피숍 
등에 룜  준비를  다”며 “사
 아이템만  고 고민 는 사

람들은 토즈를 활용할 만
다”고 말 다. 선데이토즈는 
물론 쿠팡 티켓몬스터 등  토
즈를 거쳐 다는 게 그의 설명
이다.
김 대표는 대 을 졸 한 뒤 
계사  험을 준비 다 2000

년 토즈를  다. 스터디 룜

을  기에  당한 공간을 
기  렵  ‘내    만들 보
’고 결심 다. 이후 1년 동안 

프리챌과 다음카페 등에  400
명을 인터뷰한 뒤 신촌에 1호
을 열었다.
토즈는 현재 전  대

와  세권우 사무실 밀집 
에 100 곳의 사무실을 운  
중이다. 누  이용 이 900만

명이고 기   원사는 7800
다.  난   원 170명이 매

출 230 원을 냈다. 2013년(118
)의 두 배로 늘었다.   붐

과 취 난 덕을 봤다고  사 
은 설명 다.
김 대표는 토즈를 룜 센

터우 스터디센터( 실)우 비즈
니스센터 등 룝 에 따라 세분

다. 그는 “2년간 연
(착&D)을 통  사람뢢다 공부
 잘되는 환 이 다르다는 걸 

깨 고  습 공간을  당한 
음이 있는 곳우  관같이 공
된 장  등 일곱  로 다양
다”고 설명 다. 스터디센터 

요 은 일반  실보다 10% 
비싼 수준이다.
토즈는  외 진출을 준비 중

이다. 중  일본 등 아 아 
과  우 유 을 공략할 계 이
다. 김 대표는 “베 은  생들
이 집에  공부 는 등 나라별 
성향이  라  에 뢮는 공부 
및 룜  공간으로 현 겠
다”고 말 다.  김정은  기자  
  likesmile@hankyung.com 

     인피노의 세라믹 면도기  세레이져

중소기업

소상공인연합회장 최승재

한 기
상공인연
는 25일  울 
의  중 기
중 에  정
기총 를 열고 
단  출뢢한 최승재 현 공동  장
(사진)을  기  장으로 선출
다.  기는 3년이다. 
최  장은 한 인터넷콘텐
비스협동조  이사장을 맡고 

있다. 법   민법 관우 전
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 대표 등
을  냈다.
  추가영  기자  gychu@hankyung.com 

유형  인피노 사장이 경기 구리시 벌말로에 있는 공장에  세레이져 면도기에 대해 설명하고 있다.  김용준 기자

한양행 차기 사장에 이정희 부사장

한국콜마, 中 광 우 공장 설립 

유한양 은 25일 이사 를 열  
이정희 부사장(사진)을  기 사
장으로 내정 다. 이 사장 내정
는 다음  20일 열리는 정기 

주주총 에  김윤섭 사장 후
으로 신  대표이사에 선 될 예
정이다. 
김 사장은  난 6년간 유한양
을 이끌며  약 계 최초로 

연 매출 1조원을  성 는 등 
사  전에 크게 기 다는 평
를  만 ‘1 에 한 만 

연 이  능’한  사 내규에 따
라 물러나게 됐다.

 사내이사에
는 이 사장 내
정 와  상
훈 전무  재
선 될 예정이
고 최재혁 전

무우 조  전무우  종현 전무우 김
상철 상무     로 선 된다.  
 이 사장 내정 는  대 

문 과를 졸 한 뒤 1978년 유
한양  공채로  사우  뢢케팅홍
보담당우   관리본부장 등을 
냈다 .  

  김형호 기자  chsan@hankyung.com 

장품  조· 생산(ODM) 전
문기  한 콜뢢  중   장품
체 밀집 인 광 에 3만

3000㎡(약 1만평) 규룜의  장품 
공장을 짓는다.
이주형 한 콜뢢 기 관리본부 

상무는 “2013년 광 에 사무
를 열고  장품 공장을 짓기 위한 
준비  을 꾸준히 진 왔다”
며 “최근 준비  이 뢢무리되면
 이르면 다음  광  포산(佛

山) 와 토  공 에 대한 최종 계
약을 맺을 것”이라고 25일 말 다. 
한 콜뢢는 2009년 중  베이징
에 첫 공장을  었고 광 공장
은 두 번째 중  공장이다.
이 상무는 “광  포산 부  

보  끝나면 곧 로 인허  절
를 진 할 계 ”이라며 “올  반기 
공  이르면 내년  반기에 공

장을 완공 고 기초· 조 장품
을 생산 게 될 것”이라고 말 다. 
광 공장 연면 은 3만3000㎡ 
규룜로 알 졌다. 단일  장품 공
장 부 로는 매  큰 규룜다.
한 콜뢢  광 공장을 신
기로 결정한 것은  난  베이

징공장에  매출 298 원을 기록
는 등 중  내 매출이 빠르게 늘

고 있기 때문이다. 한 콜뢢는 올
 콜뢢베이징에 만 연간 460

원 매출을 예상 고 있다.
한 콜뢢는 광 공장 신

에 앞  오는 4월 콜뢢베이징  2
공장  완공한다. 이 상무는 “콜
뢢베이징 2공장이 완공되면 베이
징 1·2공장을  쳐 연간 1 4000
만 의 기초· 조 장품을 생
산할 것”이라고 말 다. 연간 1
4000만 는 중 에  현재 생산
할 수 있는 능 의 5배 규룜다.
윤동한 한 콜뢢  장은 “ 난
 6월 세종 에 아 아 최대 규룜

의  장품· 약 공장을 완공한 것
에  뢮춰 이  중   장 공략을 
본격 기 위한 글로벌 프로
의 일환”이라고 말 다. 한 콜

뢢는  난  세종  전의면 관정
리 전의산 단 (3만9522㎡)에 
338 원을 투 우   1층~ 상 3
층우 건물면  1만7419㎡ 규룜의 
장품  조공장을  었다.
한 콜뢢는 중  베이징·상
이·광 ·선양 등   곳에 있

는  을 올  24곳으로  장
는 방안을   있게  진할 

계 이다.
  이준혁  기자  rainbow@hankyung.com 

내년 말부터 화장품 생산

베이징 제2공장은 4월 완공

    1년 새 매출 2배 뛴 토즈 김윤환 대표

“창업·취업 희망자들의 모임공간 됐죠”
선데이토즈 등 벤처기업 

토즈 사무실서 첫 출발

누  이용객 900만명

교 ·비즈니스 등 다양화


